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陰陽 五行說에 對하야(六)

天台山人의 蒙을 啓함

趙憲泳

現代 醫學과 陰陽五行說

 다음에 醫學上 陰陽五行說이 自然 科學的 見地에서 보더라도 何等의 不合

理한 點이 없는 것을 暫間말하겟다.

一, 生物化學과 陰陽說

生物 化學上으로 보더라도 人體의 가장 平常狀態의 健康體는 化學的으로 

中性反應을 示하며, 그것이 强알칼리性이나, 酸性이 되면 病體가 되는 것인

데 漢醫學的으로는 陰陽이 잘調和되면 健康體요. 陰이 偏勝하던지 陽이 偏勝

하면 病體다. 그런데 陽은 生氣요. 成長하는 힘이기 때문에, 靑年壯年은 陽이

若干勝하며 洋醫學에 잇어 서도 弱알칼리性을 健康體로 보는 것이다.

二, 生物 物理學과 陰陽說

生物 電氣學上 人體內에 異變 卽疾病이 생기면 그 病變臟器나 其他組織에

는 電氣的으로 陰電이 모이고, 그 反對의 極이 반듯이 體表의 어느 部位에 

잇어서 거기에 陽性電位가 昻揚된다. 이것이 漢醫學上表는 陽이오. □는 陰

이라는 것과 合致되며, 이 表□陰陽의 對峙性 相關性을 利用하야 疾病을 治

療하는것이다.

三, 生理學과 陰陽說

生理學的으로 볼 때에 人體의 모든 器官에 그 作用을 助長하는힘과 抑壓하

는 힘이 對立되어 잇어서 適當히 調節하고 잇으니 假令心臟에는 迷走神經이 

그 作用을 抑制하는 陰性神經이오. 交感神經리 그 作用을 强化하든 陽性神經

이다. 그래서 迷走神經이 平人以上으로 强度의 興奮狀態에 잇는 것이 漢醫學

上陰盛陽虛요. 交感神經이 過히 興奮된 것을 陽盛陰虛라고 한다.

이 外에 무엇이던지 陰陽說에 符合되지 안는 것이 없다.

四, 陰陽五行說

  心臟의 活動이 旺盛하면 消化가 잘되는 것이 火生土라면 그것이 무엇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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非科學的인가 心臟의 活動이 旺盛하면 體溫이 增進되고(火)얼굴이 붉어지니 

心과 火와 赤色을 連結시켜서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 神秘主義인가. 副腎, 甲

狀腺을 剔出하면 一般 物質代謝는 減退되고 含水尿素의 同化作用은 亢進하

며 □臟을 剔出하면 反對로 一般 物質代謝는 亢進하고 特히 含水尿素同化作

用만 減退한다. 이 對立關係를 土克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科學的인가. 너

무 길어□□으므로 이만 擱筆한다. 다만 陰陽五行說이 決코 우리가 輕忽히 

取扱할것이 아니오. 모든 學說 모든 理論을 綜合統制할만한 最高의 眞理를 

把握한 가장 偉大한 學說이라는 것을 말하기에 躊躇하지안는다.

天台山 人氏에게 失禮되는 點을 謝하노라.(終)


